
 올해 초, 서른이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던 딸이 조심스럽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. 만

난 지 2년이 되었고, 부모가 허락하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반가움과 함께 묘한 서운

함이 밀려왔습니다. 아이가 어느새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

감했기 때문입니다.

 처음 만난 예비 사위는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

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고, 무엇보다 우리 딸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. 그날 

이후 우리 부부는 사진 속 두 사람을 보며 미래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.

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. 큰 기대 없이 신청했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에 당첨된 

것입니다.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회였지만 입주하려면 결혼식보다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했습니다. 

우리 세대에게 결혼은 예식을 올리고 친지들의 축복을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

서였습니다. 남편과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. 사

회 초년생인 두 아이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.

며칠 동안 가족회의를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. 우리 세대는 형식을 먼저 생각했고, 아이들은 미

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.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. 결국 부

모와 자녀가 바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. 서로의 행복이었습니다.

 결혼 후 신혼집에서 지내는 두 사람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.

사위는 퇴근하면 먼저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고 건조기를 챙겼습니다. 집안일을 특별히 아내

를 위해 '도와준다'는 생각이 아니라, 함께 사는 사람이 당연히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모

습이었습니다. 생활비도 각자 관리하지 않았습니다. 월급을 함께 모아 생활비와 미래를 준비했고, 

자연스럽게 '내 돈, 네 돈'이라는 경계도 사라졌습니다. 부부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

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.

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 퇴근하면 쉬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였습니다. 그런데 

사위가 부지런히 움직이니 괜히 미안했는지 슬그머니 일어나 함께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

요리도 배우겠다며 이것저것 만들어 보겠다고 하기에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보내면서도 웃음이 

났습니다.

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제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.

저는 삼형제의 맏며느리였습니다.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금융기관에 취직해 맞벌이를 했지만, 주말

이면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. '맏며느리'라는 이름 아래 희생과 

인내는 너무도 당연한 몫이었습니다.

그 시절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"도와준다"는 말을 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의 딸 부부

를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. 부부는 서로를 돕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. 집

안일도, 경제도, 미래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 모습입니다.

 양성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.

퇴근한 사람이 먼저 청소기를 드는 일, 상대가 피곤하면 기꺼이 밥을 하는 일, 월급을 함께 모아 

같은 꿈을 꾸는 일, 내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작은 수고를 감당

하는 일.

그 평범한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양성평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.

 고단했던 제 젊은 날을 지나 이제는 딸 부부를 응원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. 희생으로 유지되는 

가정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책임지는 가정이 더 오래 행복하다는 사실을 두 아이를 통해 배

우고 있습니다.



좋은 부부란 누군가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에 맞춰 같은 방향을 걸어가

는 사람입니다.

앞으로도 두 아이가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, 힘든 날에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

어 주는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.

그것이 제가 딸의 결혼을 통해 새롭게 배운, 가장 따뜻한 양성평등의 모습입니다.


